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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대전/충남의 장애인복지관 14개소의 종사자 35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SPSS/AMOS 18.0을 사용
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부트스트랩 등의 분석을 실시했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의 이직의도에 대한 유의
미한 영향과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
시킬만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의 활성화, 처우수준의 개선, 기관 내부에 사회적 지지 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둘째,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종사자들과 관계인들 사이에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신뢰관계의 구축, 슈퍼바이
저의 역량강화와 역할, 셀프리더십의 함양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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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mak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percep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This also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variables. We conducted a survey of employees 
being engaged in 14 centers of Chungnam/Daejeon areas and the 356 data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professionalism perception of employees had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self-efficacy. 2)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verified between the 
professionalism perception and the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ome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to reduce the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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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N이 2006년 진행한 장애인총회를 통해 장애인권리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핵심사항은 장애인들을 권리의 주
체로 규정한 것이다. 협약의 일반원칙은 개별적 유연화, 
지역사회생활의 보장, 주거선택의 자유 확보 등이다[1]. 
WHO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원칙들을 실현하
기 위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2].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장애
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장애인지
역사회재활시설의 세부유형으로 장애인복지관과 각종 체
육시설/수련시설/생활이동지원센터, 그리고 주간보호시
설 등이 있다[3]. 이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전문성
이 높고 대표적인 시설이다[4].

장애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
문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장애인들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장애인복지의 환경이 클라이언트 중
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증가하
면서 전문인력들의 주도권이 감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소진 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직과 이직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5].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은 새로운 구성원들
의 채용과 교육훈련의 비용 증가와 업무 지속성의 결여 
등의 많은 손실을 발생시킨다[6].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
자들의 이직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
영을 지체시켜 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 수준을 낮출 수밖
에 없다.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의 이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7].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서 이직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관
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은 직무환경, 
분배공정성, 직무만족, 조직특성, 소진, 직무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인간관계 등이다[8-15]. 한편, 장
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인식의 정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가
로서의 정체성, 즉 전문성인식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되
는 가운데[16], 종사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이직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7]. 신경희
[18]의 연구에서 두 변수 간의 부적 관계가 실증되었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의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
복지현장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직장안정도가 낮다면 

전문성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가 증가하여 이직의도가 증
가할 수 있다[19]. 실제로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 전반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소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20].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다. 종사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업무
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
감인 자아효능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21]. 배재현[22]
의 연구에서 두 변수 간의 영향관계가 증명되었다. 그리
고 자아효능감이 높은 종사자들은 대개 이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나 소진 등의 심리적 요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23]. 박진희와 소혜진[24]의 연구에서 두 변수의 유의미
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참여자 및 설문조사의 과정
본 연구에서는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장애

인복지관 14개소의 종사자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종사자들 중에서 관장을 비롯하여 전문
인력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관리인과 운전원 등은 조사에
서 제외하였다.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의 최종관리자로서 
일반 종사자들의 담당업무와 매우 다른 역할을 수행하
며, 본 연구의 주제인 이직의도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사회복지사 3명을 대상으로 사
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허
락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2020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사하였다.

2.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이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실천능력 등에 대한 신념과 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전문성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한우[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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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ean Skewness Kurtosis

Professionalism 
Perception

PP1 3.74 -.191 .017
PP2 3.65 -.319 -.061
PP3 3.38 -.033 -.399
PP4 3.65 .233 -.438
PP5 3.72 .167 -.490

Self
Efficacy

SE1 3.76 -.436 -921
SE2 3.69 -.224 -.059
SE3 3.53 .023 -.233
SE4 3.78 -.319 .087
SE5 3.85 -.339 .411

Turnover
Intention

TI1 3.40 -.550 -.552
TI2 2.94 -.062 -.944
TI3 2.85 .128 -.553
TI4 2.66 .153 -.604
TI5 2.37 .442 -.126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incipal variables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조하였는데, 제시된 44문
항 중 가장 대표적인 5문항을 선정하여 수정하였다. 문
항선정은 변수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직의도와 자아효능감의 측정도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문항선정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응답
범주는 리커트 5점척도로 제시하였고 신뢰도 값(α)은 
.848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직의도인데, 종사하고 있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담당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로 규정할 수 있다[26]. 본 연구는 이직의도의 측정을 위
해 연이섬[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에서 5문항을 
선정하여 문항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응답범주
는 리커트 5점척도로 제시하였고 신뢰도 값(α)은 .893으
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자아효능감인데, 스스로 업무를 
잘 진행하며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
로 정의할 수 있다[27]. 자아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이치
숙[28]의 연구에서 사용된 18문항 중 5문항을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척도이
며, 신뢰도 값(α)은 .867로 산정되었다.

2.3 자료분석의 방법
본 연구는 SPSS와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
석할 자료의 정규성과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고 구
조방정식모형에서 확인된 최종모형을 기초로 전문성인식
-자아효능감-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부트스트랩을 사용했으며, 분석결과에서 산출된 
간접효과의 계수 값은 95%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
도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내용

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115명(32.3%), 여성 
241명(67.7%)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30대가 158명(44.4%)으로 가장 많고 학
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53명(71.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임시직이 49명(13.9%), 정규

직은 304명(86.1%)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위는 팀원이 260명(73.0%)으로 
가장 많고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245명(69.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115(32.3)

Female 241(67.7)

Age Group

20~29 104(29.2)

30~39 158(44.4)

40~49  65(18.3)

50~59 29(8.1)

Education

Less than Junior School  37(10.5)

University 253(71.7)

Graduate School  60(17.0)

Employment
Permanent Position 304(86.1)

Temporary Position  49(13.9)

Position

Secretary General 11(3.1)

Team Leader 85(23.9)

Team Member 260(73.0)

Occupational 
Category

Social Worker 245(69.0)

Therapist 65(18.3)

Special School Teacher 15(4.2)

etc. 30(8.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들의 특징과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평균,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정규분포상의 절대 값은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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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Estimate
S.E C.R

B β

Professionalism 
Perception

PP1 .993 .727 .078 12.663***

PP2 1.063 .710 .086 12.379***

PP3 1.135 .726 .090 12.645***

PP4 1.037 .746 .080 12.975***

PP5 1.000 .724

Self
Efficacy

SE1 1.000 .659

SE2 1.345 .795 .106 12.646***

SE3 1.308 .774 .105 12.399***

SE4 1.349 .791 .107 12.610***

SE5 1.181 .754 .097 12.133***

Turnover
Intention

TI1 1.000 .685

TI2 1.038 .718 .084 12.372***

TI3 1.107 .814 .080 13.853***

TI4 1.184 .894 .079 14.915***

TI5 1.046 .835 .074 14.156***

χ2=344.430, df=87, CFI=.911, IFI=.912, RMSEA=.091
*** p＜.001

Table 4.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3과 첨도＜8이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핵심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기준에 부합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전문성인식, 자아효능감,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가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상관관계 계수의 절대 값
은 모두 ±.70 미만으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 Professionalism
Perception

Self
Efficacy

Turnover
Intention

Professionalism 
Perception 1

Self
Efficacy .646*** 1

Turnover
Intention -.078 -.227*** 1

***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principal variables

3.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구조모형이 측정모형을 통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정리되어 있는데, 모형적합도의 선정
기준은 증분적합지수인 CFI와 IFI 등의 수치가 .90 이상
이고 1.0 미만이면 양호한 적합도이다. 그리고 절대적합

지수인 RMSEA는 .10 미만이면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
으로 제시되고 있다[29].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χ2=344.430(df=87)로 
p<.00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하지
만, 이 수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
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
도 지수들을 확인하였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091
로 양호하며, 증분적합지수인 CFI=.911와 IFI=.912의 
경우에도 적합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3.4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와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는 Table 5와 Table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인식이 이
직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β=.206, p＜.05). 둘째,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이 자아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β=.739, p＜.001).  셋째,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β=-.423, p＜.001).

Path
Estimate

S.E C.R
B β

Professionalism Perception
→Self Efficacy .632 .739 .065 9.676***

Professionalism Perception
→Turnover Intention .330 .206 .164 2.010*

Self Efficacy
→Turnover Intention -.739 -.423 .199 -3.990***

χ2=344.430, df=87, CFI=.911, IFI=.912, RMSEA=.091
* p＜.05, *** p＜.001

Table 5. 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매개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Estimate과 S.E 및 Bootstrap 
95%의 신뢰구간 값 등을 살펴보았다. 자아효능감의  매
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범위에서 상한값(-.241)과 하
한값(-.814)의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자아효능감의 총효과는 -.101, 
직접효과 .206, 간접효과 -.313(p<.01)으로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부분적
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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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95% CI

Lower Upper

Professionalism 
Perception→Self 
Efficacy→Turn
over Intention

-.501** .140 -.814 -.241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107 .206 -.313

** p＜.01, BC=Bias-Corrected.

Table 6.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4.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인식이 이직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분석결과는 전선영과 정은주
[30]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둘째, 종사자들의 전문성
인식이 자아효능감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분석결과는 건강보험공단 
요양직의 자아효능감을 연구한 최연정 외[21]의 연구에
서 실증되었다. 셋째,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이 이직의
도에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분석결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이직의도
를 연구한 신준옥[23]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넷째, 장
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이 증가하면 이
직의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매개변수인 자
아효능감을 통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발생한
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인식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석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
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인식을 높이기 위해 첫째, 종사
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전문가교육과 보수교육 등
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31]. 둘째, 적정
수준의 보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처우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32]. 최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 사회복지 종
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전체 산업 평균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3]. 셋째, 종사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
과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34].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종사
자들에게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35]. 둘째,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행정적, 지지적 슈퍼비전의 제공이 도움을 줄 수 있다
[36]. 셋째, 종사자들의 직무교육 등에 셀프리더십을 강
화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37].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와 관련 
변수들 간의 다양한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
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장애인복지
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생활과 자립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
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과 아동 등의 복지시설과의 
차이점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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